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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에탄올 대세론 지속된다!
IEA, 2050년 플렉스 자동차 25% 점유 … 에탄올 판매량은 7억톤

바이오에너지 대량생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2050년경에는 가솔린과 에탄올(Ethanol)

을 혼합해 사용하는 플렉스 자동차가 전세계 자동차의 25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월례 보고서를 통해 “플렉스 자동차 확대 등에 따라 2050년까지 전세계 에탄올 판매

량이 7억톤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특히, 브라질은 세계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플렉스 자동차의 비중이 90%에 육박하고 있다.

IEA는 현재 세계 각국 정부가 식량가격 상승 문제 때문에 에탄올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비난받고 있지

만 “에탄올 사용을 배제하면 막대한 양의 석유가 필요할 것”이라며 <에탄올 대세론>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

을 나타냈다.

UN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한 장 지글러 박사는 “식량가격 폭등을 가져올 수 있는 바이오에너

지 생산 확대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”라며 에탄올 계획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의한 바 있다.

하지만, IEA의 조사 결과 2008년 전세계적인 에탄올 공급량이 15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

2006-08년 석유수출국기구(OPEC) 비회원국들의 에탄올 생산량은 하루평균 21만4000배럴에서 42만5000배럴로 

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에탄올 생산량은 18만6000배럴에 달했다.

또 IEA는 브라질이나 아프리카, 인디아 등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이 경제적․환경

적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배면적도 옥수수에 비해 적어 에탄올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도 중요한 역

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아울러 에탄올 등 바이오에너지가 각국의 석유 수입량을 줄이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반면, 미국이

나 유럽 지역처럼 곡물을 이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면 식량 생산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, 식량 생

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에탄올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

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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